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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요리사연맹 인증대회 *****

주최 : 

주)CBSi, 사)한국식생활제과협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일시 : 2016년 10월 5일~ 10월 7일

장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내용 : 맛 평가 경진대회 부분 

       “대상” 윤 은옥 수상작품  

맛 평가경진대회는 10월 6일 아침 9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주먹밥을 먹고 그 맛의 느낌

을 최대한 글로 옮기는 과정이며 건강한 음식재료를 고집하는 ‘왕순이주먹밥’을 선정하여 

진행함

~~~~~~~~~~~~~~~~~~~~~~~~~~~~~~~~~~~~~~~~~~~~~~~~~~~~~~~~

문제 : 주먹밥을 먹고 맛이 주는 감동을 쓰세요.

~~~~~~~~~~~~~~~~~~~~~~~~~~~~~~~~~~~~~~~~~~~~~~~~~~~~~~~~

심사위원 : 지오 맛 아카데미 조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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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글동글한 공 모양의 주먹밥은 고소한 참깨와 진초록의 김 가루가 한가
득 뿌려져 있다. 흰 쌀의 밥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뿌려
진 김 가루와 참깨가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고소한 참깨와 
고소한 김 가루의 맛을 알고 있는 터라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인
다. 

김 가루는 반질반질하여 형광등 불빛에 비쳐서인지 윤기가 좌르르 광택이 
나고 보기에도 신선함이 가득 느껴진다. 파릇하고 신선한 김에 고소한 참
깨로 가득 덮인 둥그런 공 모양 안에는 과연 어떤 재료가 들어 있을지 궁
금증을 일게 한다.

뒤쪽을 돌려보니 살짝 밥알이 무너지면서 큼직한 불그스름한 고춧가루
가 보이고 김치가 들어 있는지 주황색의 선명함이 시선을 확 끈다. 김
치를 보자 더욱더 먹고 싶다는 생각에 손이 저절로 겨자색 그릇에 가 
있다. 

향을 맡아보니 파릇한 김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바다 내음의 향긋함이 
살아있는 것이 냄새를 맡으니 신선한 김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
다. 김의 파릇한 향이 첫 번째로 코 깊숙이 느껴지다가 머리 위로 올라가
면서 비릿한 향이 끝으로 머리 위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며 
기분이 좋아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밥알이 무너져 김치가 보이는 쪽으로 코를 가져가니 알싸한 김치 향이 파
릇한 김 향을 한 번에 눌러버린다. 알싸한 고춧가루 향이 강하게 나는 것
으로 보아 홍고추를 갈 거나 좋은 태양초 고춧가루를 섞어 쓴 듯 느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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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밥알을 입술에 대어보니 만든 지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미지근
함이 입술에 느껴지고 탱글탱글하고 고슬고슬한 하얀 쌀밥을 앞니로 
씹어보니 미끈거림으로 앞니 옆으로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탱글탱글한 
밥알이 왼쪽 어금니로 여러 번 씹자 밥의 감칠맛과 단맛이 연하게 느
껴지고 고소함이 스스로 고개를 내민다. 고소함과 감칠맛이 살포시 어
루만지듯 포근하게 귀 뒤쪽을 스쳐 지나간다. 

김으로 손을 가져가 김을 입술과 입으로 터치해보니 풋풋한 김 향기가 더
욱더 향기롭게 느껴지고 바다 향도 더욱 강하게 느껴지며 입천장에 살포
시 달라붙어 있는 김 가루는 혀로 살짝 터치하니 부드럽게 떼어진다. 연
하디연한 베이지색의 참깨는 씹으니 알이 톡톡 터지면서 고소함을 대방출
시키고 입안 가득 고소함으로 가득 채운다. 여러 번 씹지 않고 5~6회 정
도 씹었는데도 어느새 목 넘김 되고 고소함이 머리 위까지 전해져 오른쪽 
볼 밑으로 침이 다시 고이는 게 느껴진다. 

고슬한 밥과 김, 깨, 참치를 같이 씹어보니 참치와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확 강하게 느껴지다가 김의 파릇파릇한 신선함이 느껴지더니 참깨가 
고소함으로 파릇한 향을 밀어내 버린다. 

탱글탱글하고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알은 10번 이상 씹으니 쫀득쫀득
함이 느껴져 어금니 사이에서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고 마요네즈와 버
무린 참치 양념은 고소함과 느끼한 맛이 올라오다가 끝까지 입안에서 
쫀득쫀득 쫄깃하게 어금니 사이에 남아 있다가 고소함을 끝으로 남기
고 부드럽게 목 넘김 된다.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 다진고기는 몇 번 씹으니 안에 품고 있는 육즙을 
약하게 뿜어내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 20회 이상 오래 씹어보니 
양념을 해서인지 고기의 비린 맛과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달짝지근하
면서 담백한 맛이 난다. 물기를 쫙 뺀 듯 드라이하게 느껴지나 여러 번 
씹힘으로 속 안에 감춰져 있는 육즙이 살짝 나오면서 고소한 맛과 담백한 
맛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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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직한 고춧가루와 김치를 먹어보았다. 그 맛이 어떨지 궁금했다. 알싸한 
홍고추를 큼직하게 갈아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알싸하고 매운 향이 
입천장과 입안에 가득 퍼지고 코 위쪽으로 올라와 머리 정수리 부분을 뜨
겁게 달군다. 와~소리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 

알싸하고 아린 매운맛이지만 뒷맛은 굉장히 깔끔하다. 깔끔하고 정갈하게 
매운맛은 그동안에 느꼈던 고기의 담백함과 고소함을 단번에 제압해 버리
고 맛의 꼭대기에 서서 다른 재료의 맛들을 진두지휘하는 듯 느껴진다. 
너무 강하게 느껴졌던 매운맛을 뒤로 미루고 알싸한 김치를 여러 번 씹어
보니 쫀득쫀득, 질겅질겅 씹힘이 물기를 꼭 짜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다. 

전체적으로 모든 재료를 한입 가득 물고 씹어 보았을 땐 참치 마요네즈의 
고소함과 고기의 담백함이 느껴지다가 한쪽에 있는 김치를 먹어보니 코 
위로 매운맛이 올라오긴 하지만 고기와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섞여 김치만 
먹었을 때보다 아리고 매운맛이 압도적이진 않다. 

질겅질겅, 쫀득쫀득함이 씹힘에서 느껴지고 고소함과 담백함이 마음을 편
안하고 기분 좋게 해주어 긴장되었던 몸이 비로소 느슨해짐을 느낀다. 참
으로 기분 좋은 느낌이다.

첫맛은 고소함과 담백한 맛이었다면 15회 이상 씹었을 땐 입안에서 침과 
섞이면서 고소함이 김치의 알싸한 맛과 섞이면서 조화를 이루고 30회 이
상 씹으니 입안에서 곤죽이 되어 깔끔함과 정갈하게 매운맛이 연하게 입
안과 입술 쪽에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김의 풋풋한 향이 향기로웠고 고기와 마요네즈의 고소한 향이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김치의 알싸한 매운맛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행복
한 한 끼 식사였다. 따뜻한 국물과 같이 곁들여 먹으니 더욱 조화를 
이루어 달콤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